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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이 키우느라 단축 근무했는데”…
호봉 인정 시 불이익 ‘금지’

- 국민권익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한 보육교사, 호봉인정 차별 받지않아
야” 의견표명

- “육아휴직기간은 전부 경력 인정” VS “단축근무는 ‘6시간 이상’ 근무 시 
1일 인정…‘형평성’ 논란 

□ 육아를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호봉 산정 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육아기 단축

근무를 한 보육교사에 대한 호봉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를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의견표명하였다. 

□ 신청인은 ○○구청 관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두 자녀 

양육을 위해 2년간 하루 4시간씩 육아기 단축 근무를 하였다.

   그런데, 교육부의「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호봉 획정 시 1일 근무로 

인정되고, 하루 6시간 미만을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시간만 근무

경력을 인정해준다고 되어 있다.

   이에 신청인은 육아를 이유로 단축 근무한 경우,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1일 근무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조사결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

한 법률」제19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



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한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경력기간으로 산입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청인과 같이 육아

를 위하여 단축근무한 보육교사는 1일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에만 1일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는 형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교육부에 육아기 단축근무한 보육교사가 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호봉 획정시 1일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호봉 인정 기준을 개정할 것을 의견표명하였다.

□ 국민권익위 박종민 고충처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

도개선은 근로자들이 육아를 위하여 단축 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

경력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라며, “앞으로 

근로자들이 보다 마음 편하게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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